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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NA Kids Lab 연습문제 · 국어 5학년 2학기 · 문장 성분의 호응

"나는 어제 숙제를 할 것이다"는 왜 어색할까?
이름 날짜 맞힌 문제  / 20

1 쉬움 문장에서 앞에 오는 말에 어울리는 말이 뒤에 짝지어 오는 것을 이라고 해요.

2 쉬움 "고양이가 생선을 먹는다."에서 서술어는?

①  고양이가 ②  생선을

③  먹는다 ④  고양이

3 쉬움 '어제'와 호응하는 서술어는?

①  읽었다 ②  읽을 것이다

③  읽겠다 ④  읽는다

4 쉬움 '자다'의 높임말은?

①  드시다 ②  계시다

③  말씀하시다 ④  주무시다

5 쉬움 "왜냐하면 길이 막혔기 ."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.

6 쉬움 '결코', '절대로' 뒤에는 '~지 않다'처럼 부정하는 말이 어울린다.

O X

7 쉬움 높여야 할 분이 주어일 때 '이/가' 대신 쓰는 말을 쓰세요.

답: 

8 쉬움 "나는 내일 도서관에 갔다."는 호응이 바른 문장이다.

O 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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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통 · 생각해서 풀기 (9~16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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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 보통 짝을 이루는 말끼리 선으로 이으세요.

1. 만약 ● ● 가. ~지 않다

2. 비록 ● ● 나. ~기 때문이다

3. 결코 ● ● 다. ~면/~라면

4. 왜냐하면 ● ● 라. ~지만/~ㄹ지라도

10 보통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어색한 문장은?

①  내 꿈은 과학자가 되는 것이다. ②  동생이 밝게 웃는다.

③  나의 소원은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. ④  하늘이 맑다.

11 보통 다음 문장을 호응이 맞게 고쳐 쓰세요.

"내 꿈은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다."

답: 

12 보통 다음 문장을 높임 표현에 맞게 고쳐 쓰세요.

"할머니가 저녁을 먹는다."

답: 

13 보통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?

"비록 오늘은 [ ] 내일은 꼭 이길 것이다."

①  졌으니까 ②  졌으면

③  졌기 때문에 ④  졌지만

14 보통 높임 표현이 바르게 쓰인 문장은?

①  제가 먼저 말씀하시겠습니다. ②  아버지께서 회사에 가신다.

③  선생님이 교무실에 있다. ④  할아버지가 신문을 읽는다.

15 보통 "우리는 다음 주에 박물관에 ." 빈칸에 '가다'를 알맞게 바꾸어 쓰세요.

16 보통 "그는 전혀 피곤하다."는 호응이 바른 문장이다.

O 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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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전 · 한 걸음 더 (17~20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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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 도전 다음 문장에서 호응이 어색한 부분을 찾아 까닭을 쓰고 바르게 고쳐 쓰세요.

"지난 방학에 나는 제주도에서 한라산을 오를 것이다."

18 도전 '만약 ~라면'을 넣어 호응이 바른 문장을 하나 만드세요.

19 도전 다음 글에서 호응이 어색한 문장은?

"① 어제 우리 가족은 공원에 갔다. ② 할머니께서는 벤치에 앉아 쉬셨다. ③ 나는 결코 동생과

다투었다. ④ 우리는 저녁에 함께 김밥을 먹었다."

①  ① ②  ②

③  ③ ④  ④

20 도전 다음 일기에서 호응이 어색한 문장 두 개를 찾아 바르게 고쳐 쓰세요.

"오늘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왔다. 할아버지는 내게 동화책을 선물해 주셨다. 내 바람은

할아버지와 자주 만나고 싶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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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과 풀이 — 부모님이 채점할 때 보세요

1. 호응  말과 말이 서로 짝을 이루어 어울리는 것을 호응이라고 해요.

2. ③  '어찌하다'에 해당하는 '먹는다'가 서술어예요.

3. ①  지난 때를 나타내는 '어제'에는 과거를 나타내는 '읽었다'가 어울려요.

4. ④  '자다'를 높이면 '주무시다'예요.

5. 때문이다  '왜냐하면'은 '~기 때문이다'와 호응해요.

6. O  '결코', '절대로', '전혀'는 부정하는 말과 호응해요.

7. 께서  "할머니께서"처럼 '께서'를 써서 높여요.

8. X  '내일'에는 '갈 것이다'처럼 미래를 나타내는 말이 어울려요.

9. 1-다, 2-라, 3-가, 4-나  부사어와 서술어의 대표적인 호응 짝이에요.

10. ③  '소원은 ~ 키우고 싶다'는 어색해요. '소원은 ~ 키우는 것이다'로 고쳐야 해요.

11. 내 꿈은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것이다.  주어 '꿈은'에 맞게 '~것이다'로 고쳐요. "나는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다."도

정답이에요.

12. 할머니께서 진지를 드신다.  '께서', '진지', '드시다(잡수시다)'로 높여요. "할머니께서 저녁을 드신다."도 정답이에요.

13. ④  '비록'은 '~지만'과 호응해요.

14. ②  '께서'와 '-시-'를 써서 아버지를 바르게 높였어요. 1번은 나를 높여서 틀렸어요.

15. 갈 것이다  '다음 주'에는 미래를 나타내는 '갈 것이다(가겠다)'가 어울려요.

16. X  '전혀'는 부정하는 말과 어울리므로 "그는 전혀 피곤하지 않다."로 써야 해요.

17. 까닭: '지난 방학'은 지난 때를 나타내는데 '오를 것이다'는 앞으로의 일을 나타내므로 어울리지 않는다. / 고친 문장:

지난 방학에 나는 제주도에서 한라산에 올랐다. 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어의 호응을 맞추면 돼요.

18. 만약 내가 하늘을 날 수 있다면 구름 위에서 낮잠을 잘 것이다.  '만약' 뒤에 '~면/~라면'이 오도록 쓰면 정답이에요.

19. ③  '결코'는 부정하는 말과 어울리므로 "나는 결코 동생과 다투지 않았다."로 고쳐야 해요.

20. ① 오늘 할아버지께서 우리 집에 오셨다. ② 내 바람은 할아버지와 자주 만나는 것이다. (또는 나는 할아버지와 자주

만나고 싶다.)  첫 문장은 높임 표현, 마지막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았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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